
제주 관광의 흐름이 달라졌다. 코로나19 기

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내국인

관광객이 채웠다면 엔데믹 이후에는 내국인

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형국이

다. 중화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

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도내 관광

업계에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지만, 1년 넘

게 감소세를 이어가는 내국인 관광객에 제

주 관광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.

▶멈추지 않는 내국인 감소 흐름=제주 내

국인 관광객 감소 흐름이 심상찮다. 제주특

별자치도관광협회의 제주관광통계에 따르

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337만

529명이다.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의

95%를 차지하는 1266만1179명으로, 역대 가

장 많은 내국인을 기록했던 2022년(1380만

3058명)보다 8.3%(약 114만명) 감소했다.

코로나 이전인 2019년(1356만4명)과 비교

해서도 6.6%(약 90만명) 줄었다.

코로나 기간 해외여행길이 막혀 대체여행

지로 떠올라 내국인 특수 를 누려온 제주

는 해외여행길이 풀린 지난 2022년 하반기

이후부터 내국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. 해

외여행이 본격 재개된 2022년 11월 제주 방

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5.4% 감

소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12월 8.3%, 이듬

해인 2023년 1월에는 12.9%까지 떨어졌다.

지난해에도 이같은 현상은 이어졌다. 2~3

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성수기, 비수기 할 것

없이 전년 대비 내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줄

어들었다. 여름 성수기에는 16.7%까지 떨어

지기도 했다. 올해 들어서도 1월 5.5%, 2월

6.3%, 3월 11.8%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내국

인 관광객의 감소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다.

▶빼놓을 수 없는 고물가 논란=내국인

관광객의 감소 흐름이 나타나는 원인으로

는 코로나 앤데믹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

수요 급증, 제주 기점 항공기 운항편수 공

급좌석 감소 등 영향 때문인 것으로 도내

관광업계는 분석하고 있다. 여기에 그동안

제기돼 온 제주 관광의 고물가 논란에 대한

부정적인 여론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

하나로 꼽히고 있다.

제주 물가는 코로나 이후 치솟았다. 2019

년 0.3%, 2020년 0.4%이던 제주 소비자물가

상승률은 2021년 2.6%로 오르더니 2022년

5.9%까지 뛰어올랐다. 지난해에는 둔화 흐

름을 보였지만 3.0%를 기록했다. 물가 상승

은 관광물가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관광객

들의 볼멘소리가 커져갔다.

제주관광공사의 2014년~2023년 제주 방

문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

주 여행 불만족 사항으로 지난 10년간 비

싼 물가 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높은

것으로 나타났다. 물가가 비싸다 라고 답

한 응답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2.9%,

2019년 29.1%였는데, 2020년부터는 50%대

로 나타났다. 2020년에는 54.9%, 2021년

57.4%, 2022년 53.4%에 달했다.

바가지 비싸다 라는 논란이 제기된

제주의 관광 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

어지면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었다.

공정관광 계획 수립에 도내 관광지 물가 실

태조사를 신설하는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

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

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일부 개정

됐다. 또 관광 물가 수준을 종합적이고 객

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주관광물가지

수 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퍼지면서 현

재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.

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4차 관광진흥계

획(2024~2028년)이 수립될 예정인데 여기에

공정관광 육성계획을 포함해 계획이 수립될

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여기에 물가 안정에

관한 사항도 다룰 예정 이라며 제주관광물

가지수 개발 역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관련

기관들과 논의 중에 있다 고 전했다.

▶중국인 중심 회복세지만 속도는 더뎌=

외국인 관광시장은 어떨까. 지난해 제주를

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0만5004명으로,

2022년(8만5242명)보다 727.1%(61만9762

명) 급증했다. 2019년(170만3840명)와 비교

하면 41% 수준까지 회복됐다. 지난해 외국

인 관광객 중에서는 중국이 41만535명으로

전체의 58% 차지해 가장 많았고, 코로나 이

전인 2019년(170만3840명)과 비교하면 38%

수준을 회복했다. 올해(이달 20일 기준)에

는 전년 같은 기간(약 8만4000명)에 견줘

468.2% 증가한 약 4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.

코로나로 끊겼던 제주기점 국제선 노선

이 재개되고,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정부의

한국 단체관광 허용 이후 제주~중국 항공

직항 노선이 증편돼 코로나 이전의 70% 넘

게 회복된데다 6년여 만에 중국발 크루즈

가 제주에 들어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중

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외국인 관광시장

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.

크루즈 관광이 재개된 이후 지난해 한해

제주에는 크루즈 70척(제주항 44척, 강정항

26척)이 입항했으며 10만109명이 제주를 찾

았다. 크루즈 관광객이 많았던 2016년 507척

(120만9106명)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,

올해는 크루즈 입항 규모가 지난해의 2배가

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올해(1~2월 기

준) 벌써 45척(제주항 15척, 강정항 40척)이

입항해 13만9611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지난

해 크루즈 관광객 수치를 뛰어넘었다.

다만 전체 외국인 여행 시장의 회복 속

도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.

일본 하늘길의 경우 현재 제주~오사카

직항 노선만 운항 중이지만 내국인 점유율

이 50% 이상에 달한다. 올해 제주~도쿄 직

항 노선 재개를 준비 중이지만 복항이 이뤄

질지는 아직 미지수다. 동남아시아 지역에

서는 현재 싱가포르가 제주를 잇는 유일한

직항노선이며 베트남(하노이), 말레이시아

(쿠알라룸푸르) 직항 노선 개설이 추진되

고 있지만 재개되지 않고 있다.

더욱이 코로나 이후 세계 경기 침체가

이어지고 있는데다 개별관광객 수요가 증

가하고 소규모 단체 체험형 여행을 선호하

는 등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관광 형태가

급변하면서 잠재된 과제가 상당해졌다.

▶내국인 1300만명 외국인 120만명 =

제주도는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 1400만

명+알파(α) 시대 를 재개하겠다고 선포했

다. 관광 관련 부서 기관 단체와 협업해 내

국인 관광객을 역대 최대인 1300만명으로

끌어올려 유지하면서 지난해보다 69% 증가

한 120만명 유치 등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

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.

최근 발표된 제주 관광 지표들은 긍정 전

망을 내비쳤다. 봄 개별관광객과 수학여행

등 단체관광 수요에 대응해 국내선이 임시

증편되고, 국제선도 하계기간 확대됨에 따

라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

다. 올해 여름 성수기부터는 중국 해외여행

시장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.

제주도는 친환경 교육 뱃길 등 다양한

여행패턴의 맞춤형 상품들을 개발 지원하

고 카름스테이, 웰니스, 워케이션 등 체류

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관광 콘텐츠로 내국

인 관광 수요 안정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

침이다. 또 중국, 일본, 동남아 등 해외국가

별 타깃층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 상품을

개발하고 제주관광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

해 항공, 크루즈 등 제주기점 접근성 확대

를 위한 마케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.

코로나 이전의 양적 회복을 위한 움직임

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

중국에 집중돼 저가 관광 등 구조적으로 취

약함을 보였던 만큼 시장 다변화, 질적 성장

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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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… 우려 기대 교차한 제주관광

달라진 관광 흐름, 제주는


